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붓다의 길을 따라 걷는

고행의 발은 

인욕의 상징입니다.

중생의 아픔에 함께 우는

자비의 상징입니다.

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응원합니다.

출가 최고령 순례 참가자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발입니다.

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


